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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1. 4.(목) 12:00 배포 2024. 1. 4.(목) 08:00

역대 문체부 장관 모여 미래 문화전략 논의
 - 1. 4. ‘역대 문체부 장관 간담회’ 7년 만에 개최
 - 유인촌 장관, “역대 장관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정책에 적극 반영”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1월 4일(목), 문화예술계 

원로인 역대 장관들을 초청해 미래 문화전략을 논의했다. 역대 문체부 

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2016년 9월 이후 7년 만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민섭(’93년 2월~’94년 12월), ▴김영수(’95년 

12월~’97년 3월), ▴신낙균(’98년 3월~’99년 5월) ▴남궁진(’01년 9월~’02년 

7월), ▴김성재(’02년 7월~’03년 2월), ▴김종민(’07년 5월~’08년 2월), 

▴정병국(’11년 1월~’11년 9월), ▴최광식(’11년 9월~’13년 3월), ▴박양우

(’19년 4월~’21년 2월), ▴황희(’21년 2월~’22년 5월) 전 장관 등이 참석했다.

  * 괄호 안은 재임 기간 표시

  유인촌 장관은 이번 간담회에서 저출산 고령화와 지방 소멸,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인공지능(AI) 등 급격한 환경 변화 속에서 

문체부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문화예술정책에 대해 역대 

장관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유 장관은 “케이(K)-컬처는 문화의 영역을 넘어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에 

핵심 역할을 하는 새로운 힘이 되었다. 드라마, 영화, 클래식, 게임 등 

문화예술 전 영역에 걸쳐 케이(K)-컬처가 전 세계인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는 역대 장관들의 헌신과 노고가 초석이 되었기에 실현할 수 

있었던 성과다.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역대 

장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풍부한 경험에 바탕을 둔 역대 장관들의 

고견은 우리 문화예술계의 지속적인 혁신과 변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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